
쓰야킨 흥업 –로하스 등 환경가공 호평 받아 

일본의 ‘아이치현(愛知縣)’ 이치노미야시(一宮市)에 있는 ‘쓰야킨(艶金) 흥업

(興業)’은 자연식품 음료 메이커와의 컬래버레이션(collaboration)으로 ‘로하스

(LOHAS : 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 좋은 健康과 環境을 원하는 

life style) 염색’, ‘미츠비시 연필(三菱鉛筆)’, ‘이도추 상사(伊藤忠 商社)’의 자회

사인 잉크막스(Ink max)와 공동개발한 무수염색방법(無水染色方法)에 의한 

‘염색혁명’ 등의 환경제안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LOHAS 염색’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식품이나 음료공장에서 배출하는 

천연식품의 색소를 이용한 것으로서, 이제까지의 밤(栗긴똔 : 옥수수나 고구

마 등을 삶아 으깨고 밤을 섞은 과자류), 감(감양갱 : 감이 들어있는 양갱), 

팥(小豆 : 和菓子의 팥소), 피넛(peanut)의 속껍질, 간장(醬油를 짜고 난 대두

찌끼)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녹차나 우롱차의 찌끼, 파슬리(parsley : 녹

즙을 짜고 남은 찌끼) 찌기 등을 활용하게 되어, 버라이어티(variety)가 늘었

다. 

이들 원료는 ‘지산지소(地産地消 : 산지에서 생산하고 그 지방에서 소비한

다.)의 의식(意識)으로’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한 쓰야킨 흥업 근처에 있는 공

장과 공동으로 만들었다. 2007년 봄 상품부터 부인복으로 제품화되어, 백화점

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콩과 팥을 활용한 팬츠나 스커트의 인기가 좋다. 

‘염색혁명’ 방식으로 염색하면, 보통의 염료 염색보다도 사용수량(使用水

量)을 75%, 에너지를 80% 삭감할 수 있다. 안료염색이기 때문에, 이 소재로 

만든 옷의 착용회수(着用回數)가 많아지면 안료가 벗겨지거나 백화현상(白化



現像)이 생기기도 하였었는데, 나노레벨(nano level)의 입자를 컨트롤하여 염색

함으로써 견뢰도가 크게 개선되었다. 

이런 생지를 사용한 부인복이 금년 춘하절 상품부터 큰 백화점의 통신판

매 카탈로그에 채용되어, 마 재킷(麻 jacket)이 호평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니트와 관련된 것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